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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월경곤란증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다. 
Whittemore와 Knafl의 통합 검토 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초점을 맞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하였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출판된 16편의 논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조사연구 12편, 실험연구
4편이었고, 연구분야는 간호학, 대체의학, 한의학, 체육학 등 다양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중학생이 4편, 중학생과 고등
학생이 1편, 고등학생이 11편으로, 월경곤란증의 유병률은 59.2%부터 98.1%까지 다양하였다. 대부분의 조사연구에서 
월경곤란증의 영향요인과 대처 방법을 보고하였다. 월경곤란증에는 연령, 학년, 초경 나이, 월경량, 월경기간과 주기, 
월경 증상,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요인들과 함께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 생활 양식, 불안, 스트레스 및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처 방법으로는 진통제 복용, 휴식, 온찜질/핫팩 사용, 마사지, 참기, 다른
일에 집중하기, 수면 등이 확인되었다. 중재연구에서는 운동 요법, 자장 요법,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아로마테라피가
수행되었으며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다루는 최신
의 문헌들을 연구 유형별로 분류하여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나
정책 마련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review research studies on dysmenorrhea in adolescents. An 
online database was searched for dysmenorrhea in adolescents using Whittemore and Knafl's integrative
review method. Sixteen papers published from 2013 to 2022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se papers 
included 12 survey studies and 4 experimental studies covering various fields such as nursing, alternative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physical education. The study subjec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in four studies, a combin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one study, and high school
students in eleven studies. Prevalences of dysmenorrhea ranged from 59.2% to 98.1%. Most survey studies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dysmenorrhea and coping methods used.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physical factors such as age, grade, age at menarche, menstrual flow, duration and cycle, menstrual 
symptoms, and sleep disorders, and other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hormone exposure risk, 
lifestyle, anxiety, stress, and a negative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Coping methods included taking 
painkillers, rest, hot packs, massage, enduring, focusing on other tasks, and sleep. Intervention studies 
used exercise therapy, acupressure therapy,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nd aromatherapy, 
all of which reportedly had positive outcomes. This study classifies the recent literature on 
dysmenorrhea in South Korean adolescents by research type and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dysmenorrhea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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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의 월경은 여성의 건강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주제이다. 월경의 시작을 의미하는 초경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문화적, 사회적, 개인
적 의미가 깃든 생물학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1]. 
초경 후 2~3년에 시작되는 월경으로 인한 불편한 경험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2]. 월경으로 
인해 경험하는 불편한 증상을 의미하는 월경곤란증
(dysmenorrhea)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려운 월경 
흐름’을 의미하며, 월경곤란증을 보이는 여성 대부분에
서 기질적인 질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발성으로 특징
지어진다[3]. 이러한 월경곤란증은 복부의 통증 및 경련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동
반될 수 있다[2,4,5]. 

질병관리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내 여성 청소년의 
76.5%가 월경곤란증을 경험하고 있다[6]. 다양한 인구에
서 여성 청소년의 대부분이 월경곤란증을 경험한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 월경곤란증은 통증의 정도에 따라 학교 
결석이나 활동 불참 등 사회적, 신체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기도 한다[2,4,5,7].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신체 증상이 많을수록 월경곤란증을 심하
게 경험한다[8-10]. 특히 스트레스는 월경곤란증을 악화
시키는 핵심 요인으로[10]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
레스 및 교우관계, 사춘기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같은 
주변 환경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월경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 수 있다[8,9,11].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 문제는 일상생활뿐 아
니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12-14]. 

이처럼 월경곤란증은 여성의 중요한 건강 문제로 국내
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중재연구가 수행되어 
월경곤란증을 조절하기 위한 보완 대체요법[15], 요가
[16], 뜸 및 한의학적 치료 연구[17,18] 등이 이루어져 
각각의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의 월경곤란증에 집중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통합적 문헌고찰은 특정 현상이나 의료문제
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경
험적 또는 이론적 문헌을 요약하는 특정 검토 방법이다
[19]. 또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포함할 수 있는 접근 방
식이며 관심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20]. 국내에서 시행된 월경곤란증과 관
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

펴보는 본 연구는 국내 실정과 대상자 특성에 맞는 월경
곤란증 관련 연구 및 중재안 구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 대상 월경곤란증 연구

를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최신의 연구성과와 속성을 
이해하고 주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대상 월경곤란증 연구를 통합적 문

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분석연구이다.

2.2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통합적 고찰은 Whittemore와 Knafl [20]의 5단계(문제
의 확인, 문헌의 검색, 자료의 평가, 자료의 분석, 자료의 
제시)를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2.1 문제의 확인(Problem identification)
문헌고찰을 통해 관련 현상과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다룬 최
신연구의 현황과 특징은 어떠한가?’이다. 

2.2.2 문헌의 검색(Literature search)
연구 주제에 적합한 관련 문헌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

적인 선정기준으로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
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국내 청소년의 월경곤란
증을 다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로 청
소년을 포함하지 않거나 연구대상자가 없는 연구, 보고
서, 학술대회 자료 또는 출판되지 않은 학위논문은 제외
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2023
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용하여 문헌검색을 수행하였다. 
검색어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여중생’, ‘여고
생’과 ‘월경’, ‘생리’를 각각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총 
311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된 논문 132편
을 제외하였다. 이후 179편의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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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evidence Research type n(%)

Ⅰ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0
0

2(12.5)

Ⅱ Two groups non-randomized 2(12.5)
Ⅲ One group non-randomized 0

Ⅳ Descriptive studies that include 
analysis of outcomes 12(75.0)

Ⅴ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Qualitative study

0
0
0

Table 1. Qualitative level of research (n=16)

토하여 157편(월경곤란증을 다루지 않은 연구 150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3편, 학술대회 자료 
4편)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전문 검토를 통해 
6편(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연구 1편, 동일 모집단을 
이용한 연구 5편)을 제외한 16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
였다. 전체 연구자는 정확한 문헌의 검색과 선별을 위해 
검색된 연구를 전수로 하여 개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논의를 통해 최종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Fig. 1). 

Fig. 1. Flow chart of the study selection

2.2.3 자료의 평가(Data evaluation)
최종 선정된 16편의 논문들의 근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Arbesman, Scheer와 Lieberman [21]의 5단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Level이 낮을수록 연구의 근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Level Ⅰ의 무
작위연구 2편(12.5%), Level Ⅱ의 두 집단 이상 비무작

위연구 2편(12.5%), Level Ⅳ의 조사연구 12편(75.0%)
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2.4 자료의 분석(Data analysis)
문헌의 분석을 위해 해당 논문들의 1저자, 출판연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분야, 주요변수, 주요어, 월경
곤란증 유병률, 월경곤란증 측정도구 등을 정리하여 분
석하였다. 

2.2.5 자료의 제시(Presentation)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한 구조화된 표

를 작성하였고, 주요어들은 word cloud를 통해 시각화
를 도모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선택 문헌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다룬 국내 연구들은 2013~ 

2022년 사이에 꾸준히 출판되었다. 가장 많이 발표된 연
도는 2013, 2015, 2021년으로 각 3편, 2018년과 2022
년은 각 2편, 2017, 2019, 2020년은 각 1편이었다. 연
구설계는 조사연구 12편(75.0%), 실험연구 4편(25.0%)
이었다. 연구대상은 고등학생 11편, 중학생 4편, 중학생
과 고등학생 1편이었다. 대상자 수의 범위는 22명부터 
572명까지였고, 43.8%의 연구가 101~200명을 연구대
상자로 하였으며, 총 대상자의 수는 2,320명이었다. 연
구 분야는 간호학 10편(62.5%), 대체의학 2편(12.5%), 
한의학, 물리치료학, 체육학, 사회복지학이 각 1편이었
다. 주요 연구변수는 총 42개로 월경곤란증(6편)이 가장 
많았으며, 월경곤란증의 다른 표현인 Menstrual distress과 
Menstrual pain이 각각 3편 등의 순이었다. 주요어는 
총 68개로 가장 많이 확인된 단어는 월경곤란증, 생리통, 
청소년, 건강, 여고생, 여중생, 생리전증후군, 행동, 월경, 
스트레스 순이었고, 그 외의 단어는 각 1회 사용되었다. 

월경곤란증의 유병률은 6편(37.5%)에서 확인되었는
데 59.2%부터 100%까지 다양하였고, 유병률을 알 수 없
는 연구가 10편(62.5%)이었다. 월경곤란증 측정 도구는 
Moos(1968)의 Menstrual distress questionnaire 5
편, 숫자척도(Numeric rating scale) 3편, 시상척도
(Visual analogue scale) 2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설
문지 2편, Han과 Hur(1999)의 월경곤란증 척도 1편, 
도표평정척도(Graphic rating scale)와 분만어휘평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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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Adjective labor pain rating scale)를 함께 사용한 
연구 1편, 예/아니오 질문 1편,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
은 연구가 1편 있었다(Fig. 2)(Table 2).

Category Content n(%)

Published year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18.75)
3(18.75)
1(6.25)
2(12.50)
1(6.25)
1(6.25)
3(18.75)
2(12.50)

Research 
design

Survey
Experimental study

12(75.00)
4(25.00)

Research 
subject

Middle school students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4(25.00)
1(6.25)

11(68.75)

Sample size

<50
50∼100
101∼200
>200

4(25.00)
2(12.50)
7(43.75)
3(18.75)

Research field

Nursing
Alternative medicine
Korean medicine
Physical therapy
Social welfare
Physical education

10(62.50)
2(12.50)
1(6.25)
1(6.25)
1(6.25)
1(6.25)

Main variables*

(Total: 42)

Dysmenorrhea
Menstrual distress
Menstrual pain
Health locus of control
Academic stress
Menstrual attitude
Psychological factors
Sleep disturbance
Coping style
Others

6(14.29)
3(7.14)
3(7.14)
2(4.76)
2(4.76)
2(4.76)
2(4.76)
2(4.76)
2(4.76)

18(42.86)

Keywords*

(Total: 68)

Dysmenorrhea
Menstrual pain
Adolescent
Health
Female high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girl
Premenstrual syndrome
Behavior
Menstruation
Stress
Others

10(14.71)
4(5.88)
3(4.41)
3(4.41)
2(2.94)
2(2.94)
2(2.94)
2(2.94)
2(2.94)
2(2.94)

36(52.94)
Dysmenorrhea 

prevalence 
rate

Investigated
Unclear

6(37.50)
10(62.50)

Dysmenorrhea 
measurement

Moos(1968)
Numeric rating scale
Visual analogue scale
Researcher-developed 
questionnaire
Han & Hur(1999)
GRS+ALPRS
Yes/No question
Not used

5(31.25)
3(18.75)
2(12.50)
2(12.50)
1(6.25)
1(6.25)
1(6.25)
1(6.25)

Note. *Multiple results, GRS=Graphic rating scale, 
ALPRS=Adjective labor pain rating scale.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tudies
(n=16)

Fig. 2. Word cloud of keywords

3.2 청소년 월경곤란증을 다룬 조사연구
조사연구 12편 가운데, 대다수의 연구(10편)에서 월

경곤란증 대처 방법/유형, 영향요인을 다루었고, 2편의 
연구는 제 변수들과 월경곤란증의 차이만을 보고하였다.

월경곤란증 대처 방법으로는 진통제 복용[22,24,30, 
32-34], 휴식[24,30,32-34], 온찜질/핫팩 적용[24,30, 
32-34], 마사지하기[24,30,32,33], 참기[24,32-34], 다른 
일에 집중하기[24,30,32,33], 수면[24,32,33] 등이 확인
되었고, 개별 연구에서의 그 순위는 다양하였다. 월경곤
란증 대처유형으로는 2편의 연구에서 모두 적극적 행위대처, 
적극적 인지대처, 회피적 대처 순으로 조사되었다[24,35].

월경곤란증의 영향요인은 선행연구[36,37]를 참고하
여 인구통계 및 생활양식 요인, 생식요인, 심리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인구통계 및 생활양식 
요인으로는 연령, 학년,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 생활양식
이 있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월경곤란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며[34], 학년이 높아질수록[27], 환
경호르몬 노출 위험 생활양식이 높을수록[30] 월경곤란
증이 심했다. 생식요인으로는 초경 나이, 월경량, 월경 
기간, 월경주기, 월경증상이 있었다. 초경 나이가 어릴수
록, 월경량이 많을수록[30], 월경 기간이나 주기가 길수
록[33], 월경증상을 많이 겪을수록[8,9] 월경곤란증이 심
했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불안, 시험불안, 학업 및 교우
관계 스트레스,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불
안이나 시험불안 수준이 높을수록[27,33], 학업 및 교우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30],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
도를 가질수록[8,9] 월경곤란증이 심했다. 이외 기타 요
인으로 허리통증이 높을수록[28], 수면장애 수준이 높을
수록[33] 월경곤란증이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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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st Author
(Year)

Research 
design

Subject
Research field Main variables

Dysmenorrhe
a prevalence 

rate

Dysmenorrhea 
measurementAge group

(mean) n

[22] Song
(2013) Survey MSS

(unclear) 165 Korean 
medicine Psychological factors unclear RDQ

[23] Hwang
(2013) Survey HSS

(18.0±0.7) 117 Nurs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Menstrual 
distress

unclear Moos (1968)

[24] Kim
(2013) Survey MSS

(unclear) 572 Nursing Coping style, Health 
locus of control unclear Not used

[25] Kim
(2015)

Three 
groups 

non-random
ized

MSS
(E1 12.5±0.9, 
E2 11.9±0.9,
C 12.1±0.5)

31
(E1 11,
E2 9, 
 C 11)

Alternative 
medicine Menstrual pain 100% NRS

[26] Jang
(2015)

Two groups 
randomized

HSS
(E 16.1±0.9, C 

16.5±0.9)

40
(E 22, 
C 18)

Nursing Dysmenorrhea 100% GRS+ALPRS

[27] Jo
(2015) Survey HSS

(unclear) 172 Nursing
Test anxiety, Menstrual 

disorder, Menstrual 
pain

unclear VAS

[28] Doo
(2017) Survey HSS

(18.2±0.5) 49 Physical 
therapy

Dysmenorrhea, Back 
pain, Muscular 

endurance, Trunk angle
unclear Moos (1968)

[29] Min
(2018)

Two groups 
randomized

HSS
(unclear)

100
(E 50, 
C 50)

Nursing Knowledge, Health 
behavior

E 88.0%, 
C 94.0%

Yes/No 
question

[30] Park
(2018) Survey MSS

(12.9) 115 Nursing

Physiologic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ituational factors, 
Menstrual distress, 

Parental support, Sleep 
disturbance

unclear Moos (1968)

[31] Hong
(2019)

Two groups 
non-random

ized

HSS
(E 15.6±0.8, C 

16.7±0.5)
30 Social welfare Menstrual pain 100% Moos (1968)

[32] Jeong
(2020) Survey HSS

(unclear) 215 Alternative 
medicine

Dysmenorrhea, Coping 
method 59.2% VAS

[33] Kim
(2021) Survey HSS

(16.9±1.0) 160 Nursing
Sleep disturbance, 

Stress, Anxiety, Dietary 
habit, Dysmenorrhea

98.1% Han & Hur 
(1999)

[8] Song
(2021) Survey HSS

(16.0±0.4) 131 Nursing
Academic stress, 

Menstrual attitude, 
Dysmenorrhea

unclear NRS

[34] Lee
(2021) Survey MSS & HSS

(unclear)

84
(MSS. 31, 
HSS. 53)

Physical 
education

Menstrual 
characteristics, Sports 

performance
unclear RDQ

[35] Jung
(2022) Survey HSS

(unclear) 213 Nursing
Health locus of control, 

Menstrual distress, 
Coping style

unclear Moos (1968)

[9] Oh
(2022) Survey HSS

(16.0±0.4) 126 Nursing

Menstrual attitude, 
Academic stress, 

Premenstrual syndrome, 
Dysmenorrhea

unclear NRS

Note. MSS=Middle school students, HSS=High school students, E=Experimental group, C=Control group, RDQ=Researcher-developed 
questionnaire, NRS=Numeric rating scale, GRS=Graphic rating scale, ALPRS=Adjective labor pain rating scale, VAS=Visual analogue 
scale.

Table 3. Descriptive summary of the selected studies 

월경곤란증의 대처 방법/유형, 영향요인을 다루지 않
은 2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Song[22]은 월경곤란증의 
발생 시기 및 통증 정도와 심리적 변인들과의 차이를 분
석했는데, 월경곤란증이 초경부터 발생한 군은 초경 이
후 몇 년 지나고 발생한 군보다 낙관성이 낮고,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보다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은 자아상 점수
가 낮았다. Hwang[23]은 학년이 높을수록, 과거 질병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지각한 건강상태가 
‘보통이다’인 경우가 ‘건강하다’보다 월경불편감이 심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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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년 월경곤란증을 다룬 중재연구
중재연구 4편은 모두 사전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여 집

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여중생
이 1편, 여고생이 3편이었고, 4편의 연구는 각각 다른 중
재를 적용하였다. 이를 연구대상 그룹별로 자세히 살펴
보면 Kim[25]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국선도 단전호흡 수
련 실험군, 독서 및 음악 감상을 적용한 비교군과 아무런 
중재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10회(50분/회, 2회/주)에 걸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 실험군에서만 생리통이 경감되었
다. 여고생 대상연구에서, Jang[26]은 생리통으로 불편
감을 호소하는 여고생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
하였고, 1회(180분/회)의 자장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생리통이 감소되었다. Min[29]은 여고 2개 학급을 실험
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하여 4회(50분/회, 2회/주)의 
월경기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실험군에
서 월경기 자가관리 지식과 행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
다. Hong[31]은 아로마테라피를 10회(120분/회, 1회/
주) 적용하였고,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에서는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곤란증을 연구
한 논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 월경
곤란증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총 
1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100% 양적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중 조사연구가 12편, 실험연구
가 4편으로 조사연구 대비 실험연구가 부족하였다. 조사
연구 중에서는 월경곤란증의 영향요인 및 대처 방법/유
형을 확인한 연구가 10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월경곤란증이 청소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2,12-14] 중요한 건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수는 4편에 불과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약물 복용 이외에, 운동 및 온열요
법, 침 치료, 지압,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자가관
리 및 생활양식 중재 방법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13,15-18], 엄격한 설계에 근거한 체계적인 중재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12편으로 
중학생 대상연구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소년 

대상 월경곤란증 연구가 양적 연구 및 고등학생들에 편
향되어 심층 면담이나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다양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 월
경곤란증은 초경 후 2~3년 이내에 발생하고, 여성 청소
년들의 초경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1,6,10] 중학생 대상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연구 분야로는 간호학이 10편(62.5%)으로 가장 많았
지만, 대체의학, 한의학, 물리치료학,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다루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청소년기 월경곤란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 분야별 연구 및 공동연구들이 꾸준히 시도
된다면 연구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및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 등 발전적인 청소년 월경곤란증 연
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월경곤란증 유병률은 6편에서만 파악되었는데, 구체
적인 연구유형으로는 조사연구 2편, 실험연구 4편이었다. 
조사연구에서의 유병률은 각각 59.2%[32], 98.1%[33] 
이었고, 실험연구 중 3편은 월경곤란증을 겪는 대상자만
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100%[25,26,31], 나머지 1편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실험군 
88%, 대조군 94%로 확인되었다[29]. 즉, 의도적으로 대
상자를 선정한 3편을 제외한다면 국내 청소년의 월경곤
란증 유병률은 59.2~98.1%까지 다양하였다. 선행연구
에서도 16~93%의 다양한 월경곤란증 유병률이 보고되
었고, 2~29%에서는 심한 통증이 밝혀진 바 있어[2,4, 
36,37], 월경곤란증의 유병률과 중증도를 반영한 연구가 
더 많이 시도된다면 청소년기 월경곤란증 문제의 중요성 
및 심각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월경곤란증 대처 방법으로는 진통제 복용, 휴식, 온찜
질/핫팩 사용, 마사지, 참기, 다른 일에 집중하기, 수면 
등이 확인되었으나 병·의원 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연
구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2022년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 건강조사에 의하면 국내 여
성 청소년의 76.5%는 월경곤란증을, 64.8%는 월경전증
후군을, 16.7%는 비정상 자궁출혈을 경험하고 있으나 
9.9%만이 병·의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 해
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대부분이 일반의약품으로 
자가 치료를 하거나 비약물적인 치료법을 사용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2,4,5,13], 
심지어는 자가 치료도 하지 않는다[7,12]. 청소년기는 신
체적, 정신적인 성숙 단계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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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은 일상 활동 및 삶의 질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2,12-14]. 자궁내막
증, 골반 염증성 질환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속발성 월
경곤란증을 조기에 분별해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자 및 의료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상담이
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2,3].

선행연구에 의하면 월경곤란증은 연령, 출산력, 경구
피임약 사용 및 가족력과 관련이 있고, 흡연, 식이, 비만,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다[36]. 학생을 대
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저체중, 아침 식사 거르
기, 불량한 수면 습관, 운동 부족, 월경 중 추위 노출, 식
습관, 가족력, 불규칙한 월경주기, 심한 스트레스 및 월
경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및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7].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년, 초경 나이, 월경
량 및 월경 기간과 주기, 월경증상, 수면장애와 같은 신
체적 요인들과 함께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 생활양식, 불
안, 스트레스 및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생활양식 및 스트레스 
조절, 월경에 대한 태도 개선 및 불안 완화와 같은 요인
들은 수정 가능한 영향요인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청소년 월
경곤란증과 관련된 중재연구에서는 운동 요법, 자장 요
법,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아로마테라피 연구가 수
행되었으나[25,26,29,31], 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므로, 앞으로도 월경곤란증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이고 질 높은 중재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월경
곤란증의 유병률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
고 치료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
소년 월경곤란증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써, 적극적인 연구와 교
육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신의 국내 연구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
근 10년간 국내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들로 제한하여 검
색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헌으로 확장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다루는 
최신의 문헌들을 연구형태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특성
을 확인하여, 추후 지역사회나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나 정책 마련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월경곤란증을 연구한 16편의 선행 
문헌분석을 통해, 연구의 종류, 영향요인 및 대처 방법, 
중재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기
반으로 추후 청소년기 월경곤란증 관리 증진을 위한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월경곤란증 연구는 
주로 조사연구에 치우친 면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중재
연구가 더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초경 나이가 어려짐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월경곤란증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유병률을 정확
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전문가나 의
료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의뢰하고,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월경곤란증은 연
령 및 가족력, 신체 상황에 의한 수정 불가능한 요인 이
외에도 생활양식, 스트레스 및 불안, 월경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수정 가능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중재 
또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통
합적 문헌분석 결과를 그림, 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므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연구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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